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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경관 지키는데 막중한 책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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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젊은 외지인들이 마을에 속속 정착하면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웅선 대평리장(50)은 “타지에서 온 정착 주민의 90%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않아도 방문객들이 알아서 오는 것을 보면 마을 위상이 달라진 것

을 새삼 느낄 수 있다”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원동력이자 마을의 가장 큰 자산인 자연 경관을 보

존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대평리는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다. 마을 땅의 



 

85%를 외지인들이 소유하면서 펜션과 카페 등 개발 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

의 소득 기반인 마늘밭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강 이장은 “관광객 유입으로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면 1년에 마늘밭 6000평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18만평에 달하는 마늘밭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주 소득원인 마늘밭이 사라지는 10년 후에는 주민들이 뭘 해야 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심각한 문제”라고 걱정을 했다. 

  

강 이장은 “마을 전체가 관광 명소여서 자연 경관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

다”며 “가까운 미래에 대평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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